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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주목적은 대학생의 수면문제와 우울 간 관계에서 인지적 재평가와 표현 억제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전국 5개 지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375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

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였다. 기술통계, 독립표본 t 검증, 상관관계분석, Process Macro 4.1의 병

렬다중매개모형을 이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대학생의 수면문제, 인지적 재평가 및 표현

억제와 우울 수준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대학생들이 수면문제를 자주 경험할

수록 인지적 재평가 전략을 더 적게 사용하였고,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지적 재평가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우울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표현 억제 전략의 사용은 수면문제나 우울과 별다른 관련

성을 보이지 않았다. 셋째, 병렬다중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대학생의 수면문제는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인지적 재평가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즉 대학생들이 수면문제를 

많이 경험할수록 우울이 심했을 뿐 아니라 수면문제를 자주 경험할수록 인지적 재평가 전략을 덜 사용하

였으며 이는 우울을 악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우울 예방 및 중재에 있어

수면의 질 관리 및 적절한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우울, 수면문제, 인지적 재평가, 표현 억제, 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reappraisal

and expressive suppression in the relation between sleep problems and depression in col-

lege students. Participants were 375 undergraduate students recruited from nationwide 

universities. Sleep problems, cognitive reappraisal, expressive suppression, and depres-

sion were assessed by a self-report using web-based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an-

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Pearson’s correlations, and regression analy-

ses in PROCESS macro version 4.1.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levels of sleep problems, cognitive reappraisal, expressive suppression, and depression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s a function of gender. Second, greater sleep problems 

were associated with less use of cognitive reappraisal and higher depressive symptoms

while the use of expressive suppression was not associated with sleep problems or de-

pressive symptoms. Third, sleep problems were linked to greater depressive symptoms

directly and indirectly by way of less use of cognitive reappraisal. The findings suggest that

sleep problems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may play important roles in preventing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Keywords depression, sleep problems, cognitive reappraisal, expressive suppression,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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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생들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기인 성

인진입기에 속한다. 성인진입기는 자율성 및 독립심과 

정체성 형성, 새로운 역할 적응, 진로 탐색과 같은 다양

한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이다(Arnett, 2000). 

이 시기 대학생들은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요구와 개인적 욕구 간의 차이로 인해 혼란스

러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성인진입기의 대학

생들은 성인기에 대한 준비 과정에서 개인 내⋅외적으

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

원들로 인해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 우울이란 슬픔이나 공허감 혹은 짜증스러운 기분

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인지적 측면에서의 부적응 

상태를 말한다(Beck, 1967). 우울은 좌절감, 죄책감, 무

가치함, 절망감 등을 경험하게 한다(권석만, 2017). 우

울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우울 장애나 자살 생각으로

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권석만, 2013). 특히 최근 코

로나19 팬데믹으로 대학생들은 행동반경 축소, 대인관

계 단절로 인한 고립감과 격리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였

고, 이는 정신건강 측면 중에서도 우울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Gestsdottir et al., 2021; Rajkumar, 

2020). 따라서 대학생들의 우울을 경감시킬 방안에 대

해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우울과 관련된 연구들에 따르면 애착(한유

경, 신나나, 2019), 스트레스(유경희, 2019), 수면문제

(권경아, 2021) 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만, 수면이 우리 인생의 약 1/3을 차지하며 수면의 질이 

정신건강의 주요한 징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면문

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Alvaro, Roberts, & Harris, 

2013; Tsuno, Besset, & Ritchie, 2005). 수면문제란 잠

이 들고 숙면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잠을 자

고 일어난 후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 수면에 만족하지 

않는 등 수면의 질이 저하되어 있는 현상이다(Pilcher, 

Ginter, & Sadowsky, 1997). 수면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 자주 깨며, 잠을 

자고 난 뒤에도 피로가 풀리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경험을 한다. 수면문제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은 부정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Kahn, 

Sheppes, & Sadeh, 2013), 이는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인다(Buysse, Reynolds III, Monk, Berman, & Kupfer, 

1989). 또한, 수면문제는 수면을 통한 신체기능의 회복을 

방해하여 우울을 악화시킬 수 있다(Wesensten, Balkin, & 

Belenky, 1999). 선행 연구(권경아, 2021)에서도 성인들

이 수면문제를 많이 경험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아동기 수면문제는 청년기 

우울을 예측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Touchette 

et al., 2012)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면문제와 우울에 

관한 종단연구(Chang, Ford, Mead, Cooper-Patrick, & 

Klag, 1997)에서도 청년기 수면문제는 성인기 우울을 

예측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은 

대학생의 우울을 살펴봄에 있어 수면문제의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울에 관한 연구들은 수면문제와 함께 정서조절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신경학적 측면에서 우울에 대해 살

펴본 결과, 편도체와 전두엽 피질의 기능적 이상이 우

울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신경

회로의 기능적 이상은 정서조절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

져 있기 때문이다(Phillips et al., 2015). 정서조절이란 

개인이 어떠한 정서를 언제, 어떻게 경험하고 표현할 것

인지에 대한 조절 과정이다(Gross, 1998). 기존연구들

에 따르면,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은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종

단연구(Berking, Wirtz, Svaldi, & Hofmann, 2014)에서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은 5년 후 우울을 예측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 다른 연구(Arditte & Joormann, 

2011)에서 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은 우울 감소

를 예측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과 정서조절전략이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다면(Gross & John, 2003; Thompson, 1994), 대학생의 

우울을 살펴봄에 있어 정서조절전략의 영향력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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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은 우울에 대한 개입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정서조절전략의 종류는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인

지적 재평가와 표현 억제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Gross와 John(2003)은 인지적 재평가(cognitive 

reappraisal)를 선행사건 초점적 정서조절전략으로, 개

인이 특정 정서를 경험하기 전에 그 정서가 발생하는 상

황이나 사건에 대해 재해석하거나 재평가하는 방식으

로 정서를 조절하는 전략이라고 보았다. 반면, 표현 억

제(expressive suppression)는 사건에 대한 반응 초점적 

전략으로, 개인이 느끼는 정서 자체에 집중하여 그 정서

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방식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전략이다. 선행 연구(Palmer & Alfano, 2017)

에 따르면, 인지적 재평가는 특히 부정정서를 유발하는 

자극이나 사건을 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평가할 때 효과적인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인

지적 재평가를 자주 사용하는 대학생들은 표현 억제를 

자주 사용하는 대학생들보다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

녕감 수준이 높았으며, 우울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Gross & John, 2003). 반면에 표현 억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았으며 불안과 우울을 자

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mpbell-Sills, Barlow, 

Brown, & Hofmann, 2006). 또한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표현 억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우

울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한아름, 2010).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대학생들이 어떠한 정서조절전

략을 더 자주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름을 시사한다.

하지만,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바람직한 정서표현

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Butler, Lee, & 

Gross, 2007) 표현 억제의 영향력이 문화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난다는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정서표현의 

규범은 정서표현에 관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

게 학습되는데(Adams & Markus, 2003) 이는 정서조절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즉, 개인의 독

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문화권과 달리 관

계의 조화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표현을 

더 많이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한국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은경, 서은국, 2009)에서 미국 

대학생의 경우 표현 억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주관적 안

녕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 대학생에게

서는 표현 억제와 주관적 안녕감 간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한유경, 신

나나, 2019)에서도 표현 억제와 우울 간에 유의한 관련

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기존 연구들에서는 표현 억

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수면문제와 우울 사이의 메커니즘에 관한 기존 연구

들은 수면 상태에서의 생리학적 변화(Novati et al., 2008)

나 인지능력의 저하(Manber et al., 2008)를 통해 수면

문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수

면문제와 우울 간의 메커니즘이 정서조절로도 설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Baglioni, Spiegelhalder, Lombardo, & 

Riemann, 2010)에도 불구하고, 수면문제가 우울에 미치

는 영향력을 정서조절전략을 통해 살펴본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수면문제가 신경학적 기능 변화를 통해 

정서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점(Yoo, Gujar, Hu, Jolesz, & 

Walker, 2007), 청소년들의 수면부족이 부적절한 정서

조절전략의 사용과 관련이 있는 점(Vriend et al., 2013), 

연구대상자들의 수면의 질을 인위적으로 낮춘 실험연

구에서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이 증가한 점(Mauss, 

Troy, & LeBourgeois, 2013)을 고려할 때, 수면문제와 

정서조절전략 간 직접적 관련성이 예측된다. 따라서 수

면문제는 인지적 재평가와 표현 억제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Gruber와 Cassoff(2014)에 따르면 수면문제는 편도

체와 전두엽 피질의 연결성을 약화시키고, 이는 정서조

절전략의 사용에 문제를 일으킨다. 건강한 사람은 뇌의 

편도체에서 부정정서를 인식하고, 이를 전두엽 피질에

서 적절한 정서조절전략을 통해 처리하여 부정정서를 

덜 경험한다. 하지만 수면문제로 인해 편도체와 전두엽 

피질의 연결성이 약화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 정서를 

유발하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재평가가 어려워져

(Mauss et al., 2013) 이는 우울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annlowski et al., 2009). 이에 수면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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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재평가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된다. 이에 비해, 수면문제는 다른 사람과 적절하게 상

호작용하고 비언어적인 단서를 감지하는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Christian & Ellis, 2011; Cote, Mondloch, 

Sergeeva, Taylor, & Semplonius, 2014). 따라서 수면문

제를 자주 경험하는 개인은 사회적 대립을 피하기 위해 

표현을 더 자주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Palmer, 

Oosterhoff, Bower, Kaplow, & Alfano, 2018). 또한 수

면문제를 자주 경험하는 저녁형(late chronotype)은 표

현을 더 자주 억제하여 이는 우울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Watts & Norbury, 2017). 하지만 수

면문제와 표현 억제에 관한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인과관계는 불명확하여 수면문제가 표현 억

제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검토해 볼 필

요가 있다.

한편, 대학생의 수면문제, 인지적 재평가 및 표현 억

제와 우울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수면

문제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보편적으로 여학생들이 남

학생들보다 수면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했지

만(Lemma, Gelaye, Berhane, Worku, & Williams, 2012),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 

정서조절전략의 경우, 인지적 재평가의 사용에서는 성

차가 없었지만(박소현, 2012), 표현 억제 사용에서는 남

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자주 사용한다는 결과가 보

고된 바 있다(Gross & John, 2003). 하지만 이 역시 성

별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않아 일관된 

결과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우울에 관한 연구들은 일

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 

특히 수면문제를 자주 경험하는 경우 그 차이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권경아, 2021; Nolen-Hoeksema & Hilt, 

2009). 정서조절과 우울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연구

(Flynn, Hollenstein, & Mackey, 2010)에 따르면 여학생 

집단에서만 인지적 재평가를 자주 사용할수록 우울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표현 억제의 경우 

남학생 집단에서만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성별은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수면문제, 인지적 재평가 

및 표현 억제와 우울에 성차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

다. 다음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

별을 통제한 뒤, 대학생의 수면문제와 우울의 관계를 

인지적 재평가와 표현 억제가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대학생의 수면문제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과 인지적 재평가와 표현 억제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력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

해 대학생의 우울 수준을 낮추기 위한 선제적 방안으

로 수면의 질 관리와 적절한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수면문제, 인지적 재평가 및 

표현 억제와 우울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성별에 관계없이 수면문제는 

인지적 재평가와 표현 억제를 통해 우울에 영향

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총 375명이었다. 서울, 경기, 충청, 

경상 및 전라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의 온라인 커뮤니

티 게시판에 모집 공고를 통해 이들을 편의표집하였다. 

연구대상은 남학생이 153명(40.8%), 여학생이 222명

(59.2%)이었다. 연구대상의 평균연령은 23.02세(SD = 

2.55)였다.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1학년 88명(23.5%), 

2학년 90명(24%), 3학년 91명(24.3%), 4학년 106명

(28.3%)이었다. 주거 상태의 경우, 부모와 동거 196명

(52.2%), 친척 및 하숙집 7명(1.8%), 자취 116명(31%), 

기숙사 56명(1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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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수면문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수면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이혜련(2004)이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수면의 

질 척도 중 1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항목에 ‘거의 그

렇지 않다’ 0점부터 ‘거의 항상 그렇다’ 3점까지의 Likert

식 4점 척도로 답하게 되어있다. 이 척도는 원래 총 2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간기능장애 요인의 문항 

12개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수면문제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면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잠

들기 어려움, 일어나기 어려움, 수면유지의 어려움, 수

면 후 회복, 수면 만족도 요인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들은 잠드는 데 오래 걸리거나 잠을 자다가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하는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날 때 더 자고 싶거

나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정도, 잠을 자다가 깨거

나 소음으로 인해 잠에서 쉽게 깨는 정도, 잠을 자고 일

어나면 몸이 개운하거나 피로가 풀리는 정도, 잠이 깊

이 들거나 수면 시간이 충분한 정도에 대한 것이다. 총

점을 산출할 때 수면 후 회복 요인과 수면 만족도 요인

의 응답치는 역코딩하였다. 따라서 총점이 높을수록 응

답자가 수면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혜련(2004)은 한국 성인 표본으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들 16문항의 Cronbach의 α

는 .87로 나타났다.

2) 인지적 재평가 및 표현 억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인지적 재평가와 표현 억제

를 평가하기 위해 Gross와 John(2003)이 개발한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ERQ)를 손재민(2005)이 번

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이며, 인

지적 재평가 요인과 표현 억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인지적 재평가(6문항)는 상황을 인지적으로 재해

석, 재구성하여 상황의 정서적 영향을 변화시키는 것이

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내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생각을 바꿈으로써 정서를 조절한다.’ 등이 있다. 표현 

억제(4문항)는 정서의 표현을 감추려고 하는 시도이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감정을 통제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에 ‘전혀 아니

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Likert식 7점 척

도로 답하게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손재민(2005)은 한국 

대학생 표본으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고, Cronbach

의 α를 .85(인지적 재평가)와 .73(표현 억제)으로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α는 .73(인지적 재평

가)과 .75(표현 억제)로 나타났다.

3) 우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우울을 평가하기 위해 Radloff 

(1977)가 개발한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전겸구, 최상진과 

양병창(2001)이 번안하고 수정한 한국판 CES-D 척도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이며 지난 일주일 

동안 우울을 경험한 정도를 측정한다. 우울 감정, 긍정

적 감정, 신체 및 행동둔화, 대인관계의 4가지 하위 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울 감정(7문항)은 슬프고 외

로운 감정을 측정하는 것이다. 예시 문항으로는 ‘갑자

기 울음이 나왔다.’ 등이 있다. 긍정적 감정(4문항)은 

희망적이고 즐거운 감정을 측정하는 것이다. 예시 문항

으로는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등이 있다. 

신체 및 행동둔화(7문항)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하기 힘들거나 귀찮은 감정을 측정하는 것이다. 예시 

문항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

었다.’ 등이 있다. 대인관계(2문항)는 타인이 자신을 부

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다. 예시 문항으로는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등이 있다. 각 항목에 ‘극히 드물게’(0점)에

서부터 ‘거의 대부분’(3점)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답

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감정 요인의 점

수를 역코딩해 우울 총점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을 자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겸구 

등(2001)은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으

며 Cronbach의 α는 .91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

체 문항의 Cronbach의 α는 .9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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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자료를 수집하기 앞서 고려대학교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nstitutional Review Board No. 

KUIRB-2022-0180-02)을 받았다. 본 조사에 앞서 설문지

의 타당성과 절차상의 문제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2022

년 6월 서울에 소재한 대학교 재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의 학생

커뮤니티 웹 사이트에 모집공고문을 게시하였다. 모집공

고문에 설문조사 URL 링크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자발적

으로 동의하는 경우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하였

다. 이때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orean Socialscience 

Data Center; KSDC)의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을 활

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온라인 연구참여설명서 및 동

의서를 온라인설문지와 함께 제공하여 연구참여에 동

의하는 학생들만 온라인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설문지에 응답하는 데는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

었다. 참여 학생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답례품을 발송하

였다. 자료 분석 결과, 수면의 질 척도(Sohn et al., 2012)

의 신뢰도가 낮아 이혜련(2004)의 수면의 질 척도로 변

경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2022년 9월 서울, 경기, 충청, 경상 및 전라 지역에 소재

한 대학교의 커뮤니티 웹 사이트에 모집공고문을 게시

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절차는 예비조사와 동

일한 과정으로 수행되었다. 회수된 응답 자료 중에서 불

성실하게 응답한 15부를 제외한 375부(96.2%)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PROCESS macro ver-

sion 4.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대학생의 수면문제, 인지적 재평가, 표현 억제 및 우울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수

면문제, 인지적 재평가, 표현 억제 및 우울에서 성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고 실질적 효과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Cohen의 d값을 산출하였다. t 검증을 실

시하기에 앞서 Levene의 동질성 검증을 통해 비교되는 

집단의 오차분산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대학생

의 수면문제, 인지적 재평가, 표현 억제 및 우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넷째, 대학생의 수면문제와 우울의 관계를 인

지적 재평가와 표현 억제가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Hayes(2015)가 제시한 PROCESS macro version 4.1 

(model 4)을 사용하여 병렬다중매개 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때, 성별을 가변수화하여(남학생 1, 여학생 0) 통

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수면문제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

와 수면문제에서 인지적 재평가와 표현 억제로 가는 경

로 및 인지적 재평가와 표현 억제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면문제

가 단독으로 투입되었을 때의 직접효과의 크기가 수면

문제와 인지적 재평가와 표현 억제가 동시에 투입되었

을 때 수면문제가 우울을 설명하는 직접 효과의 크기에 

비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

로 병렬다중매개 분석에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을 검증하기 위해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대학생의 수면문제, 인지적 재평가 및 표현 억제와 

우울의 성차

먼저, 대학생들의 수면문제, 인지적 재평가 및 표현 

억제와 우울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

면문제나 우울은 여학생들의 평균이 남학생들보다 약

간 더 높은 데 그쳤다. 정서조절전략 사용에서 인지적 재

평가는 남학생들의 평균과 여학생들의 평균이 매우 유

사했으나, 표현 억제는 남학생들의 평균이 여학생들보

다 더 높았다. 이어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의 수면문제, 인지적 재평가 및 표현 억제와 우

울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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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다만, 표현 억제의 경우, p값이 .05로 유의수준 

기준값 .05미만에 근접했으며, 성별의 효과크기가 Cohen

의 d값 .20으로 실질적으로 작은 효과가 나타났다. 

2. 대학생의 수면문제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평가와 표현 억제의 병렬다중매개효과

먼저, 대학생의 수면문제와 우울 간의 관계를 인지

적 재평가 및 표현 억제가 매개하는지 살펴보기에 앞

서,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제

시된 바와 같이, 대학생의 수면문제는 우울과 강한 정

적 상관을 보였다(r = .56, p < .001). 즉, 잠드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깊게 잠들지 못하는 등 수면 시 문제

를 많이 경험할수록 대학생은 우울을 자주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면문제는 인지적 재평가(r = 

-.21, p < .0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표현 

억제(r = .08, p = .11)와는 별다른 관련성을 보이지 않

았다. 즉, 대학생들이 수면문제를 많이 경험할수록 부

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재평가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표현 억제의 사용과는 관

련되지 않았다. 정서조절전략의 경우, 인지적 재평가와 

표현 억제는 약한 정적 관련성(r = .13, p < .05)을 보여 

재평가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표현 억제 전략도 많

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인지적 재평가는 우

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r = -.35, p < .001), 

표현 억제는 우울과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 = .05, p = .37). 즉,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

에 대해 인지적으로 재해석하여 정서를 조절할수록 대

학생은 우울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표현 억

제의 사용은 우울과 별다른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성별을 통제한 뒤, 대학생의 수면문제와 우

울 간의 관계를 인지적 재평가 및 표현 억제가 매개하

는지 살펴보기 위해 Hayes(2015)의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여 병렬다중매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그림 1과 표 3에 제시하였다. 

모형 1에서 수면문제(β = .59, p < .001)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 수면문제(β = -.21, p < .001)가 인지적 재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모형 3에서는 수면문제(β = .09, p = .11)가 표

현 억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끝으로, 모형 4에서 독립변인과 두 매개변인을 모

두 투입하였는데, 수면문제(β = .50, p < .001)와 인지

적 재평가(β = -.24, p < .001)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표현 억제(β = .04, p = 

남학생(n = 153) 여학생(n = 222)
t p Cohen’s d

M(SD) M(SD)

수면 문제 1.29 (0.51) 1.35 (0.51) -1.27 .21 .12

인지적 재평가 4.68 (0.91) 4.63 (0.96) 0.50 .62 .05

표현 억제 4.21 (1.19) 3.96 (1.26) 1.96 .05 .20

우울 0.86 (0.52) 0.95 (0.56) -1.44 .15 .07

표 1. 대학생의 수면문제, 인지적 재평가 및 표현 억제와 우울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독립표본 t 검증 (N = 375)

수면문제 인지적 재평가 표현 억제

수면문제

인지적 재평가  -.21***

표현 억제 .08  .13*

우울 .56***  -.35*** .05

*p < .05. ***p < .001.

표 2. 대학생의 수면문제, 인지적 재평가 및 표현 억제와 우울 
간의 상관관계 (N = 375)

주. 통제변수: 성별, 경로계수: 표준화계수.
***p < .001.

그림 1. 대학생의 수면문제, 인지적 재평가 및 

표현 억제와 우울의 병렬다중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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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모형 4에서 수면문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형 1에 비해 줄어들고(β = 

.59, p < .001 → β = .50, p < .001), 모형 4의 설명력은 

모형 1에 비해 추가적으로 6% 증가하였다. 즉, 대학생

의 수면문제는 우울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

과 동시에 인지적 재평가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수면문제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

평가의 부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

보기 위해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이

때 신뢰구간의 하한값(lower limit: LLCI)과 상한값

(upper limit: 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매

개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면문제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

는 .50[.45, .6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수면문제가 인지적 재평가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도 .05[.02, .0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면문제가 표현 억제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001[-.01, .02]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수면문제와 우울 간의 관계에

서 인지적 재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 매개효과

를 보였다. 반면, 수면문제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표현 

억제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대학생의 수

면문제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정서

조절전략인 인지적 재평가를 통해 우울에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또 다른 전략인 표현 

억제는 수면문제나 우울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수면문제, 인지적 재평가 

및 표현 억제와 우울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대학생의 수면문제와 우울 간의 관계를 인지

적 재평가와 표현 억제가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성차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생의 수면문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Effect SE LLCI ULCI

총효과 .56 .05 .50 .68

직접효과 .50 .05 .45 .62

총 간접효과 .06 .02 .03 .09

수면문제 → 인지적 재평가 → 우울 .05 .02 .02 .09

수면문제 → 표현 억제 → 우울 <.001 .01 -.01 .02

표 4. 대학생의 수면문제와 우울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평가와 표현 억제의 병렬다중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
(N = 375)

모형 경로 β SE t adj R2 F

1
성별 → 우울 -.04 .05 -0.89

.31 84.65***

수면문제 → 우울  .59 .05  12.90***

2
성별 → 인지적 재평가  .01 .10  0.24

.05  8.84***

수면문제 → 인지적 재평가 -.21 .09  -4.17***

3
성별 → 표현 억제  .11 .13  2.08*

.02 3.47*

수면문제 → 표현 억제  .09 .13  1.76

4

성별 → 우울 -.04 .05 -0.95

.37 53.83***
수면문제 → 우울  .50 .05  11.72***

인지적 재평가 → 우울 -.24 .02  -5.68***

표현 억제 → 우울  .04 .02  0.96

*p < .05. ***p < .001.

표 3. 대학생의 수면문제와 우울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평가와 표현 억제의 병렬다중매개효과 (N =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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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이는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보다 수면

문제를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원미

화, 신선화, 2019)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관련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 남녀 대학생들

의 건강 수준을 비교한 연구(Gestsdottir et al., 2021)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이후 남학생 집단

과 여학생 집단 간에 수면의 질에서 성차가 없었을 뿐

만 아니라 두 집단 모두 수면의 질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운동량의 감소가 수면문제에 영향을 미치고(Luciano, 

Cenacchi, Vegro, & Pavei, 2021), 운동이 수면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전선혜, 장자, 백동환, 

2021)와도 관련이 있다. 즉, 남녀 대학생들 모두 코로

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신체활동에 제한받아 운동량이 

감소하여 수면문제를 경험하고 있어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인지적 재평가에서도 성별에 따

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학생들의 인지적 

재평가 수준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난 연구(박소현, 201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일반적으

로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이 인지적 재평가를 사

용하기 위한 인지 능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erchtold et al., 2019). 따라서 인지적 재평가 수

준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

한 생물학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의 표현 억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표현 억

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박소현, 

2012; Gross & John, 2003)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남학

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표현 억제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기존 연구(Underwood, Coie, & Herbsman, 

1992)는 정서사회화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정서표현 

허용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부

모들은 딸보다 아들의 정서표현에 대해 통제적으로 반

응함으로써 정서를 억제하도록 교육하여 남학생 집단

이 여학생 집단보다 정서표현을 억제하게 된다는 것이

다. 하지만 자녀가 표현하는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어

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본 연구(이효림, 신은정, 

2014)에 따르면, 어머니는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자

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비슷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미루어 보아 부모가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정서표현에 대해 비슷하게 반응하여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의 표현 억제의 수준이 비

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대학생의 우울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들(김영윤, 이은진, 김

범준, 2011; 최정원, 임정하, 2018)에서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보다 우울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난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서 수행된 남녀 대학생들의 우울 관련 연구(Lin et al., 

2020)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이후 남학

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간 우울 수준에서 성차가 없었

으며 두 집단 모두 우울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규칙적인 운동이 우울 예방에 중요한 요소이

며(Herbert, Meixner, Wiebking, & Gilg, 2020), 운동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정민, 2021)

와도 관련이 있다. 본 연구결과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으로 인해 운동량이 감소하여 남녀 대학생들 모두 우

울을 유사한 수준으로 경험하고 있어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녀 대학생들

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규칙적인 운동 습

관 형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학생의 수면문제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인

지적 재평가와 표현 억제의 다중매개효과를 알아본 결

과, 인지적 재평가는 대학생의 수면문제와 우울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수면문제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지적 재평가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면문제가 피로를 회복시키

고 불쾌한 정서를 정화시키는 등의 수면의 긍정적 기

능을 저해하며 정신건강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권경아, 2021)를 지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면문제를 경험하는 것이 부정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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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발하는 사건을 재평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Mauss et al., 2013), 인지적 재평가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개인은 우울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Andreotti et al., 2013; Gross & John, 

2003)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 그리고 수면문제는 정서

에 반응하고 이를 조절하는 뇌의 편도체와 전두엽 피질

의 연결성을 약화시켜 정서를 유발하는 사건에 대한 재

해석 및 재평가를 어렵게 한다(Gruber & Cassoff, 2014). 

또한 인지적 재평가를 적절하게 사용할수록 개인의 심

리적 적응과 정신건강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연구(Liu 

et al., 2020)와도 유사한 맥락에 있다. 즉, 인지적 재평

가는 우울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인 자극에 

대한 개인의 해석을 변화시켜 수면문제의 영향을 약화

시키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부정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이나 사건을 긍정적

인 방향으로 재해석 및 재평가하는 정서조절전략인 인

지적 재평가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수면문제를 경험하

는 개인은 우울 수준이 높아질 수 있지만, 이때 인지적 

재평가를 활용한다면 우울 수준이 경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 대상으로 한 우울 개입방안으로 

인지적 재평가라는 정서조절전략의 활용에 중점을 두

는 것은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생의 표현 억제는 수면문제와 우울의 관계에서 

그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개인주의 문화권

에서 수행된 연구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정서표현 

규범의 문화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

다.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도록 장

려받는다(Oyserman, Coon, & Kemmelmeier, 2002). 따

라서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정서표현이 강조되는 개념

이며 개인의 안녕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혀졌다(Pennebaker & Beall, 1986). 반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정서표현이 강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Markus & Kitayama, 

1991). 이와 같은 정서표현 규범의 문화 차이는 정서조

절전략의 사용과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정서조절전략 중 표현 억제의 경우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솔직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Gross & John, 2003),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집단의 

조화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Butler et al., 2007). 

즉,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표현 억제로 인해 발생하는 

솔직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편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

쳤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

서는 표현 억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Butler et al., 2007),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

능성이 있다. 본 연구결과는 미국과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은경, 서은국, 2009)에서 미국 대

학생들과 달리 한국 대학생들의 경우 표현 억제가 주

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도 유사한 맥락에 있다. 이는 집단주의 문

화권에서는 표현 억제가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표현 억제와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와의 관련성은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

려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면문제도 표현 억제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수면문제가 개인의 대인관계 능력에 부

정적 영향을 미쳐(Christian & Ellis, 2011; Cote et al., 

2014) 수면문제를 자주 경험하는 개인이 표현 억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Palmer et al., 2018). 

그리고 인위적으로 수면의 질을 낮춘 연구(Minkel, 

Htaik, Banks, & Dinges, 2011)에서 표현 억제를 더 많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결과가 수면문제로 

인한 정서조절 능력의 저하로 인한 것인지 정서표현 

수준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

고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고려하였을 때 관계의 

조화를 위해 표현 억제를 자주 사용하는 집단주의 문

화권에서는 개인의 수면문제와 표현 억제 간 관련성이 

미미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수면문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에서 나아가 수면문제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평가와 표현 억제의 매개효과를 살

펴보았다. 특히 대학생들의 우울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정정서를 유발하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

로 재평가하는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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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높

은 수준의 수면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우울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개입 시 수면문제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인지적 재평가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도 함

께 파악하여 이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이나 예방적 차

원의 개입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입을 통해 

대학생들이 자신이나 현재 및 미래에 대한 부정적 사

고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해석 및 재평가할 수 있도

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부정정서

를 유발하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수

면문제와 우울 간의 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과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알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표현 억제는 수면문제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

화적 배경에 따라 강화되는 정서조절전략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후속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특성도 함께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의 결과는 단일 시점에 측정된 횡단적 자료에 의한 것

으로 수면문제와 인지적 재평가, 표현 억제 및 우울 간

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확정 짓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수

면문제와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보다 명확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

에서는 병렬매개모형을 설정하여 어떠한 정서조절전

략을 더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력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정서조절 

과정의 이론(Gross, 1998)에 따르면 정서조절전략 사용

의 시점이 전략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는 이 점을 반영해 연구를 설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수면문제와 이 

둘의 관계를 인지적 재평가와 표현 억제라는 정서조절

전략을 통해 설명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대학생의 수면문제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평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것은 우울의 예방적 측면

에서 의미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대학생의 우

울을 이해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적 개입을 제공

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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